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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 즉시 보도 가능 배포 : 2023년 11월 24일(금)

윤석열 대통령, 파리 개최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 참석

- 대통령,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 수행 의지 표명 - 

- 국제박람회기구(BIE) 각국 대표단에 부산엑스포 1대1 지지 당부 -

- K-Culture, K-Food 등 한국 문화의 다채로운 매력 선보일 예정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프랑스 파리 

방문 둘째 날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오늘(현지시간 11.24, 금) 저녁 프랑스 파리

의 브롱냐르궁(宮)에서 개최된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의 방문은 올해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지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으로서, 정상이 1년에 한 국가를 두 번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번 국경일 리셉션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주제이기도 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를 테마로 준비되었으며, 프랑스 측의 주요 인사들과 재외 동포,

각국의 대사 및 BIE 회원국 대표를 포함한 파리 주재 외교단 등 총 6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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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부는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하여 우리 동포 등과 함께 개천절의 의

미를 되새기며 축사를 통해 “단군이 2,333년 한반도에 처음 나라를 세운 이래 

일제 강점, 6‧25전쟁을 포함한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면서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는 우리의 강한 의지,

비전을 역설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부부는 11월 28일 BIE 총회 계기 있을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

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를 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

섭을 실시했습니다. SK, 삼성,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한 재계 주

요 인사들 또한 리셉션에 총출동하여 ‘코리아 원팀’으로 BIE 회원국들을 대상으

로 한 총력 지지 교섭에 함께 나섰습니다.

나아가 이번 국경일 리셉션에서는 동북아 물류거점이자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부산이 가진 차별화된 강점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식과 음악, 전통문화 등 

한국의 매력을 소개하여 투표 직전 BIE 대표들에게 최적의 박람회 개최지로서 

한국의 부산을 각인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교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며,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